
지장간이란  지지 (地支 ) 속에  천간 (天干 )의  기운이  감추어져  있다는  뜻으로 , 명리학에서  이를  '암장 (暗藏 )'되어
있다고  표현합니다 .

하나의  지지  속에는  보통  두  개에서  세  개의  천간  기운이  포함되어  있으며 , 시간에  따라  그  기운이  작용하는
순서가  정해져  있습니다 .

초기 (餘氣 ): 지난  달의  기운이  이월되어  남아  있는  상태를  말합니다 .
중기 (中氣 ): 해당  지지가  품고  있는  '매개체적  기운 '으로 , 삼합 (三合 )의  원리가  투영됩니다 .
정기 (正氣 ): 그  지지가  본래  가지고  있는  가장  본질적이고  강력한  기운입니다 .

사주  팔자  여덟  글자의  표면에는  드러나지  않았더라도 , 지장간에  숨어  있는  글자는  운에서  올  때  강력한  작용을
하거나  개인의  '내면적인  심리 '를  결정짓는  중요한  단서가  됩니다 .

1. 천간의  뿌리 : 천간의  글자가  지장간에도  있을  때  이를  '통근 (通根 )'하였다고  하며 , 그  기운이
현실에서  실질적인  힘을  발휘하게  됩니다 .

2. 장간의  투출 : 지장간에만  있던  기운이  천간으로  드러날  때 , 그  기운이  사회적으로  발현되는  시기로
봅니다 .

지장간 (支藏干 )의  기초  이론

1. 지장간의  구성  원리

2. 지장간의  중요성

학술적  고찰  지장간은  천 (天 )·지 (地 )·인 (人 ) 삼재  사상  중  '인 (人 )의  기운 '에  해당합니다 .
하늘과  땅의  기운이  만나  인간의  복잡한  삶과  심리를  만들어내는  과정을  지장간을  통해
읽어낼  수  있습니다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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